2026 전주시 청년-어르신 서로돌봄 봉사활동
청년 참여자 일기
오늘 활동에서 느낀 점을 자유 형식으로 편하게 적어주세요. 길어도 짧아도 좋습니다.
	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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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성명
	위서련
	어르신 성함
	허순애

	다음 회차 만남 일시
	26.07.16. 13:30
	다음 회차 만남 장소
	카페(자택에서 만나 이동)


▶ 1. 오늘은 어르신과 어떤 활동을 함께 했나요?
  1회차는 일정상 직접 만나 뵙지 못해, 아쉽지만 전화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드리고 앞으로 건강 증진을 위한 스트레칭,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혈자리 마사지 등 어르신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을 조율해 대면 만남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2회차 활동은 자택 앞에서 만나 카페로 이동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대면 만남을 통해 어르신의 삶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2. 오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인가요?
 . 어르신과 전화로 잠깐 전화를 나누면서 들은 목소리와 말투만으로도, 얼마나 따뜻한 분이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음에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긴장이 풀렸고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특히 어르신께서 평소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신 만큼, 준비한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3.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이나 새롭게 배운 점을 적어주세요.
  비록 대면 활동은 아니었지만, 전화 한 통으로도 신뢰를 형성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저 또한 첫 대면 활동 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어르신의 생활습관과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쉽게 설명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어르신과 8회차의 서로돌봄 활동만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인생의 멘토멘티처럼 활동 이후에도 안부 연락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 4. 다음 회차에는 어르신과 무엇을 해보고 싶나요?
  다음 회차에는 직접 만나 어르신의 현재 건강 상태와 평소 불편한 부위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상담을 위해 상담일지 양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해당 차트에 유병질환, 과거력, C/C(주소증), 복용약물, 생활습관 등을 같이 작성하면서 동시에 일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후 어르신 맞춤형 혈자리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평소 불편한 증상 별로 사용할 수 있는 혈자리 위치를 쉽게 알려드리고 같이 지압하며 시간을 보낼 생각입니다. (계획서상 마사지볼을 활용한 발바닥 지압이 2회차 활동에 예정되어 있었는데, 카페라는 위치 특성상 진행이 어려울 것 같아 우선 배제했습니다. 추후 상황을 봐서 유동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5. 그 밖에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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